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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 마음에 담고
                          한 지 원

누군가의 사사로운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던 때에
마음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대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며
내가 초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마음에 담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대를.

내 인생의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에
마음에 담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대를.

순수한 마음을 잃고 어느새
세상의 먼지와 때에 묻은 내 자신을 보았을 때에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결같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대를.

어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대를.
오늘도 마음에 담습니다, 그대를.
내일도 마음에 담을 것입니다, 그대를.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
그대의 이름은 물입니다.


